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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코로나-19시대 청소년의 문제해결능력이 사회성에 미치는 영향과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검증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수행한 코로나-19 이후 청소년의 사회성 싵태를 파악하기 위해 웹과 모

바일을 이용한 조사자료를 활용하였으며, 학령기 청소년 1,471명을 조사대상자로 선정하였다. 분석을 위해 SPSS WIN 25.0

과 PROCESS MACRO를 활용하여 빈도분석, 기술통계, 상관관계 분석 및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

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의 문제해결능력은 사회성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청소년의 문제해

결능력과 사회성 간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가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토대로 향후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을 

높이고, 사회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실천적 개입과 프로그램들을 제시하였다.

키워드 : 청소년, 사회성, 문제해결능력, 자아존중감, 매개효과

Abstract　 The purpose of the study was to explain the effect of adolescents' problem-solving ability on 

sociality and to verify the mediating effect of self-esteem in the COVID-19 era. The study utilized the survey 

data using the web and mobile conducted by the Korea Youth Policy Institute, and selected 1,471 school-age 

adolescents as the subjects of the survey. For the analysis, the study performed various analysis methods 

including frequency analysis, descriptive statistics, correlation analysis, and mediating effect analysis of 

self-esteem using SPSS WIN 25.0 and PROCESS MACRO program.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it was shown 

that adolescents' problem-solving ability had a positive (+) effect on sociality. Second, there was a mediating 

effect of self-esteem in the relationship between adolescents' problem-solving ability and sociality. Based on 

these results, the practical engagement and various programs to improve adolescents' self-esteem and sociality 

were sugges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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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2020년 초반부터 시작된 코로나-19 감염병은 지역사

회 전파로 급격히 확산되었고, 세계적으로 대유행하는 팬

데믹이 되어 국가적 차원에서 대면 활동을 제약하는 위기 

상황을 초래했다. 급속히 진행되는 전염병의 확산을 막기 

위한 사회적 거리 두기 실천으로 일상적인 만남이 어려워

졌고, 학교 역시 원격수업을 도입하여 학내 구성원들의 

접촉을 최소화함으로써 학생들이 서로 고립되는 어려운 

상황들이 계속되었다. 이 시기 동안 학교에서 친구들과 

상호작용의 기회가 박탈된 청소년들의 사회성 발달에 대

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

대되었다[1]. 하지만 디지털 네이티브인 Z세대 청소년은 

대면적 소통뿐만 아니라 비대면적 채널을 활용하여 사회

적 상호작용을 한다는 특성을 감안할 때 코로나-19와 같

은 특정의 위기상황에서 실제 청소년의 사회성 발달은 어

떻게 이루어질까에 대한 의문과 함께 대면적 고립 상황에

서의 사회성 발달에 대한 관심이 제기되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다.

사회성이란 사회 구성원으로서 인간이 보편적으로 갖

추어야 할 역량을 의미한다[1]. 사회성은 개인의 사회 적

응의 정도나 원만한 대인관계를 뜻하며, 리더십과 긍정적 

태도, 의사소통능력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사회성은 자

신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환경을 변화시

키는 과정과 주어진 환경에 적응해 가는 과정을 포함한다

[2]. 특히 청소년 시기는 사회성 발달 및 적응에 있어서 매

우 중요하고[3], 생애의 전 발달과정에서 사회 적응체계

의 기본이 된다는 점에서[4] 이 시기의 사회성 발달은 중

요한 과업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사회성은 자연발생

적 생성보다는 인지 노력의 산물이고 내적 요인보다는 외

적 요인에 의해 만들어진다는 특징이 있어, 개인이나 주

변의 노력 여부에 따라 발달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다

[5]. 

청소년은 외부 환경적 요인이 충분히 갖춰지지 않았거

나 인지노력의 체계나 기회가 한정적일 경우 사회성 발달

에 많은 지장을 받을 수밖에 없다[6]. 때문에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청소년들이 학교에 등교하기보다 인터

넷으로 수업을 진행하고 직접적인 대면 접촉이 어려워 타

인과의 긍정적인 상호작용이 이루어지지 않아 사회성 발

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청

소년기에 긍정적인 사회성을 이룩하지 못하면 발달과정

에서 다양한 문제뿐 아니라 이후 과정에서 발현될 문제행

동, 심리적 위축, 대인관계 혼란, 성인기 사회적 부적응 

등 다양한 어려움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7]. 이와 같은 

맥락에서 청소년에게 더 나은 사회성 발달을 위한 체계적

인 노력이 요구되고 사회성 발달을 위한 우리 사회의 노

력이 필요하다. 

청소년의 사회성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에서 

문제해결 역량은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 문제해결능력은 

청소년의 현재 상태와 앞으로 이룩해야 하는 목표 상태의 

차이를 분별해서 이러한 차이를 빠르고 효과적으로 해결

할 수 있는 지적이고 창의적인 능력을 의미한다[8,9]. 또

한 어떠한 문제에 부딪혀도 해결 방법을 찾을 수 있고 어

려운 일도 스스로 노력하면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 청소년은 학교와 학교 밖에서 타

인과 상호작용하는데 의사소통이 중요하며 문제해결능

력은 사회성의 구성요소인 의사소통과 서로 밀접한 영향 

관계에 놓여 있다.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Kim & 

Ryu[10]의 연구에 따르면 학생의 문제해결능력이 높을수

록 의사소통능력이 향상되고, 이는 타인과의 상호소통이

나 관계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인으로 드러났다. 

따라서 청소년의 문제해결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다양

한 교수학습 방법의 개발과 적용은 의사소통능력 향상에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하지만 청소년을 

대상으로 문제해결능력과 사회성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

는 미흡하고 특히 비대면의 상황에서 문제해결능력과 사

회성이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분석한 연구는 거의 찾

기 어려운 수준이다. 본 연구에서는 문제해결능력이 높으

면 사회성 발달이 잘 이루어질 것이라는 예측하에 단절과 

격리 상황에서 문제해결능력과 사회성 형성간의 관계를 

설명하고자 한다. 

청소년의 사회성 발달에 있어 자아존중감은 또 다른 

주요 요인이다. 자아존중감은 개인적인 가치감과 유능감

으로 구성되었으며 이들 중 하나가 부족하면 자신에 대한 

존중감에 손상을 입게 된다[11]. 자아존중감은 개인의 능

력에 대한 긍정적인 자기평가를 의미하고 자아존중감이 

높은 사람은 자신을 수용하고 존중하며, 가치 있는 사람

으로 느끼고 자기발전과 증진을 기대해 긍정적인 감정을 

표현한다[12-14].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은 자신에 대한 

만족감과 자랑스러운 감정으로 인해 이후 긍정적인 성장 

발달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자아존중감이 높은 

청소년은 사회성도 균형적으로 발달된다는 점에서 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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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시기에 스스로 올바른 사회성 형성을 위한 능동적인 

노력과 자아존중감의 향상이 요구된다[15]. 청소년 시기

에 자아존중감이 높은 사람은 자신에 대한 신뢰감과 유연

하고 창조적인 사고를 지니지만, 낮은 자아존중감을 가진 

청소년은 열등감과 패배의식 등 여러 문제를 야기하게 된

다. 결과적으로 사회성이 발달되지 않은 청소년들은 정상

적인 사회적 관계를 맺기 어려우며 주체적인 존재로 성장

하기 어렵게 된다. 이는 청소년이 다른 사람과의 공동생

활에서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 방법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16].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는 

타인과의 만남이 자유롭지 못해 오프라인을 통한 상호작

용에 어려움을 겪어 다양한 사회문제를 겪을 수 있다. 따

라서 건강한 청소년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자아존중감

과 사회성이 균형 있게 잘 발달 되어야 한다.  

자아존중감은 문제해결능력과도 밀접한 관련성이 있

다[17]. 청소년이 특정의 심각한 문제에 당면하거나 자신

의 의견에 반대되는 상황에 봉착해도 본인이 원하는 것을 

획득하기 위한 수단과 방법을 찾을 수 있는 능력이 길러

지면 스스로가 자랑스럽고 가치있는 사람으로 인식될 수 

있다. 또한 새로운 문제에 당면해도 잘 처리할 수 있고 어

려운 일도 해결할 수 있는 문제해결능력이 뛰어나면 자신

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와 만족감이 높아져 자아존중감이 

증진될 것이다. 이처럼 문제해결능력이 청소년의 자아존

중감을 향상시키는 긍정적인 요인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관한 연구는 매우 부족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청소년의 

사회성 발달을 독려하고 자아존중감을 높여주는데 긍정

적인 요소인 문제해결능력의 중요성에 주목하여 문제해

결능력을 독립변수로 설정하였다.

이상의 문제의식에서 본 연구는 청소년의 사회성 수준

을 향상시키는 데 있어 문제해결능력의 영향을 파악하고, 

사회성과 문제해결능력의 관계가 자아존중감에 의해 어

떤 영향을 받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코로나

-19와 같은 일상적인지 않은 비상 상황에서 청소년의 사

회성 발달을 촉진하기 위한 실천적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

다.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청소년의 문제해결능력은 사회성 발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 2> 청소년의 문제해결능력이 사회성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자아존중감은 매개역할을 하는가? 

2. 연구방법

2.1 연구모형 및 연구가설

본 연구의 목적인 청소년의 문제해결능력이 사회성에 

미치는 영향과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연구모형은 Fig. 1과 같다.

self-esteem

Sociality
Problem
solving

   Fig. 1. Proposed Model

본 연구의 가설은 다음과 같다.

<가설 1> 청소년의 문제해결 능력이 높을수록 사회성

이 높아질 것이다.

<가설 2> 청소년의 문제해결 능력과 사회성의 영향 관

계에서 자아존중감은 매개할 것이다.

<가설 2-1> 청소년의 문제해결 능력이 높을수록 자아

존중감은 높아질 것이다.

<가설 2-2>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사회성

은 높아질 것이다. 

2.2 분석자료 및 연구대상

본 연구는 2022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코로나

-19시대 MZ세대의 사회성 발달 연구를 위해 조사한 데

이터를 활용했다. 조사는 웹과 모바일을 이용한 설문조사

로 진행되었고(2022년 6~7월) 청소년과 성인 약 5,300명

을 대상으로 하였다. 이중 본 연구에서는 학령기(2004년

부터 2009년에 출생한 학생) 청소년 1,471명을 최종 연

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2.3 측정도구

2.3.1 종속변수: 사회성

사회성 척도를 위해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코로

나–19 이후 우리나라 청소년의 사회성 정도와 원인을 파

악하기 위해 만든 설문지를 사용하였다. 사회성 측정 문

항은 13문항으로 공감, 자기조절, 주장성, 사교성, 자율

성, 근면성, 리더십, 책임감, 대인관계, 의사소통 능력 등

이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했을 때 코로나-19 이후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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떻게 변화했는지를 묻는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모든 문항

은 리커트(Likert) 5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스스로가 

지각하는 사회성이 좋아졌음을 의미하며, 사회성의 신뢰

도(Chronbach Alpha)는 .918로 나타났다.

2.3.2 독립변수: 문제해결능력

문제해결능력 척도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코로

나–19 이후 우리나라 청소년이 문제에 닥쳤을 때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를 묻는 문항으로 구성되

어 있다. 설문 문항은 ‘내 의견이 반대에 부딪히더라도 나

는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수단과 방법을 찾아낼 수 있

음’, ‘어려운 일도 내가 노력하면 해결할 수 있음’, ‘ 뜻밖

의 결과를 접해도 나는 잘 대처해 나갈 수 있다고 믿음’, 

‘어떠한 문제에 부딫혀도 나는 해결 방법을 찾아냄’ 등의 

총 10문항으로 이루어졌다. 문제해결능력 척도는 리커트 

4점 척도로 설계되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문제해결능력

이 높음을 의미한다. 문제해결능력 척도의 신뢰도

(Chronbach Alpha)는 .921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2.3.3 매개변수: 자아존중감

자아존중감 척도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코로나

-19시대 청소년의 사회성 발달 연구에서 사용한 문항을 

활용하였다. 자아존중감 측정지표는 ‘나에게 만족함’, ‘내

가 장점이 많다고 느낌’ 등 총 10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이

중 부정적 문항 5개를 역변환하여 이후 분석에 적용하였

다. 모든 문항은 리커트 4점 척도로 구성되었고, 점수가 

높을수록 스스로가 가치있는 존재로 인식하는 것을 의미

한다. 자아존중감의 신뢰도(Chronbach Alpha)는 .858

로 나타났다.

2.4 분석방법

청소년의 문제해결능력이 사회성에 미치는 영향과 자

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SPSS WIN 25.0과 

Hayes[18]가 고안한 PROCESS MACRO를 활용하였다. 

구체적인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술 분석을 통

해 관측변수들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파악하고, 주요 변수

들의 정규성 검증을 위해 왜도와 첨도값을 확인했다. 둘

째, Pearson의 상관분석을 통해 관측변수들의 관련성을 

파악하였고, 셋째, 문제해결능력과 사회성의 영향 관계와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PROCESS 

MACRO Model Number 4를 적용하였다. 넷째, 자아존

중감 매개효과의 유의성 분석을 위해 Bootstrapping을 

5,000회 실시하였다.

3. 연구결과

3.1 인구사회학적 특성

연구대상자인 청소년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살펴보

면, 먼저 성별은 ‘남학생’ 709명(48.2%), ‘여학생’ 762명

(51.8%)으로 여학생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

교급을 보면, ‘중학생’ 752(51.1%), ‘고등학생’ 719명

(48.9%)이고 권역별로 살펴보면 ‘서울’ 236명(16.0%), 

‘경기/인천’ 486명(33.0%), ‘강원/충청’ 212명(14.4%), 

‘경상’ 360명(24.4%), ‘전라/제주’ 177명(12.1%)으로 나

타났다.

부 학력은 ‘대학 졸업(전문대 포함)’이 736명(50.0%)으

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고등학교 졸업 이하’ 294

명(20.0%), ‘대학원 졸업(석사, 박사)’이 139명(9.5%)을 

보이고 있으며, 부 학력을 ‘잘 모르겠음’에 응답한 경우도 

281명(19.1%)으로 나타났다. 모 학력은 ‘대학 졸업(전문

대 졸업 포함)’이 754명(51.2%)으로 절반을 넘었으며, 

‘대학원 졸업(석사, 박사 포함)’도 103명(7.0%)으로 나타

나 대체적으로 여성의 학력 신장을 확인할 수 있다. ‘고등

학교 졸업 이하’는 329명(22.4%)으로 나타났으며, 모 학

력을 ‘잘 모르겠음’에 응답한 경우도 262명(17.8%)을 차

지하고 있다. 가정 형편을 묻는 문항에서는 740명

(50.3%)이 ‘잘 산다’고 응답해 자기 가정의 경제 상황을 

비교적 양호하게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보통’이라

고 응답한 경우는 602명(40.9%), ‘못 산다’고 응답한 비율

이 128명(8.7%)을 보이고 있다. 

건강상태를 묻는 문항에 ‘매우 건강하다’고 응답한 경

우는 316명(21.5%), ‘건강한 편이다’고 응답한 경우는 

725명(49.3%)을 차지하여 대다수의 청소년은 자신이 건

강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주관적인 학

업성적은 ‘중간’ 586명(39.8%), ‘잘하는 수준’ 374명

(25.4%), ‘못하는 수준’ 240명(16.3%), ‘매우 잘하는 수

준’ 204명(13.9%), ‘매우 못하는 수준’ 67명(4.6%) 순으

로 나타나 자신의 성적이 잘하는 수준 이상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못하는 수준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보다 훨씬 높은 

것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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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 Section n %

Gender
Men 709 48.2

Women 762 51.8

Education
Middle school 752 51.1

High school 719 48.9

Area

Seoul 236 16.0

Gyeonggi/Incheon 485 33.0

Gangwon/Chungcheong 212 14.4

Gyeongsang 360 24.4

Jeolla/Jeju 177 12.1

Father's 

Education

Below high school 294 20.0

University(Including college) 736 50.0

Graduate school 139 9.5

Don't know 281 19.1

Mother's 

Education 

Below high school 329 22.4

University(Including college) 754 51.2

Graduate school 103 7.0

Don't know 262 17.8

Income

Hard 128 8.7

Normal 602 40.9

Good 740 50.3

Physical 

Condition

Healthy side 725 49.3

Very healthy 316 21.5

Subjective

Academic

Achievment

Very bad 67 4.6

Bad 240 16.3

Middle 586 39.8

Good 374 25.4

Very good 204 13.9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n=1,471) 

3.2 기술통계 분석

본 연구의 주요 변수인 문제해결능력과 사회성, 자아

존중감의 기술통계(평균, 표준편차)를 살펴보고 분석에 

앞서 정규성이 가정되었는지 파악하기 위해 기술 분석한 

결과는 Table 2와 같다. 분석결과, 문제해결능력의 평균

값은 3.002, 표준편차는 .541, 자아존중감의 평균값은 

2.786, 표준편차는 .579, 사회성의 평균값은 3.255 표준

편차는 .652로 나타났다. 모든 변인의 왜도 및 첨도는 절

대값 기준치 2와 4를 각각 넘지 않아 정규성이 가정되었다. 

Variable Mean S.D Skew Kurt

X 3.002 .541 -.170 .362

M 2.786 .579 .198 -.172

Y 3.255 .652 .614 .760

X=Problem-solving ability, M= Self-esteem, Y=Sociality 

Table 2. Characteristics of Major Variables     

3.2 상관관계 분석

본 연구의 주요변수인 문제해결능력과 사회성, 자아존

중감 간의 상관계수를 통한 관련성을 살펴보기 위해 상관

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3과 같다. 분석결과, 사회

성은 문제해결능력(r=.322, p<.01), 자아존중감(r=.209, 

p<.01)과 정(+)적인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문제해결능력

은 자아존중감(r=.512, p<.01)과 정(+)적인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모든 변수 간 상관계수는 .209~.512로 .700을 

넘지 않아 다중공선성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음을 확인했

다.

Variable
Coefficient

X M Y

X 1 　 　

M .512** 1 　

Y .322** .209** 1

X=Problem-solving ability, M=Self-esteem, Y=sociality 

**p<.01

Table 3. Correlation Among Major Variables  

3.3 문제해결능력, 자아존중감, 사회성의 관계

청소년의 문제해결능력과 사회성 간의 관계 및 자아존

중감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Model Number 4 

PROCESS MACRO를 사용하였다. 분석 결과는 Table 3

과 같다. 먼저, Model 1에서 문제해결능력과 자아존중감

의 직접적 관계를 검증한 결과를 살펴보면, 문제해결능력

은 자아존중감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다(Coeff= .570, Standard Coeff= .529, p<.001). 이는 

95% 신뢰수준에서 0을 포함하지 않아(LLCI= .523~ 

ULCI= .616)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Model 1의 모형

적합도는 F= 570.497, p<.001, 설명력은 28.0%로 나타

나 <가설 2-1>은 채택되었다.

Model 2에서 문제해결능력과 자아존중감이 함께 투

입되어 사회성과의 관계를 검증한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

과 같다. 먼저 문제해결능력은 사회성에 정(+)적인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Coeff= .338, Standard 

Coeff= .285, p<.001). 이는 95% 신뢰수준에서 0을 포함

하지 않아(LLCI= .270~ULCI= .406) 통계적으로 유의미

한 결과이다. 자아존중감은 사회성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Coeff= .079, Standard Coeff= 

.072, p<.05). 이는 95% 신뢰수준에서 0을 포함하지 않아

(LLCI= .016~ULCI= .142)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

났다. Model 2의 모형적합도는 F= 88.498, p<.001, 설명

력은 10.8%로 나타나 <가설 2-2>는 채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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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el 3에서 문제해결능력과 사회성의 직접적 관계

를 검증한 결과를 살펴보면, 문제해결능력은 사회성에 정

(+)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Coeff= .383, 

Standard Coeff= .322, p<.001). 이는 95% 신뢰수준에

서 0을 포함하지 않아(LLCI= .325~ULCI= .441) 통계적

으로 유의미하였다. Model 3의 모형적합도는 F= 

170.341, p<.001, 설명력은 10.4%로 나타나 <가설 1>은 

채택되었다.

결과를 종합해보면, 문제해결능력이 높은 청소년일 경

우 자아존중감과 사회성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아존중감이 높은 청소년은 사회

성의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Path Coeff
Standard 

Coeff

95% C.I.
F / R2

LLCI∼ULCI

Model 1 X→M .570 .529*** .523∼.616
570.497

/ .280

Model 2
X→Y .338 .285*** .270∼.406 88.498

/ .108M→Y .079* .072* .016∼.142

Model 3 X→Y .383 .322*** .325∼.441
170.341 

/ .104

X=Poblem-solving ability, M=Self-esteem, Y=Sociality

*p<.05, ***p<.001

Table 4. Mediated Effect

3.4 매개효과 유의성 검증

앞서 문제해결능력과 사회성의 영향 관계에서 자아존

중감의 매개효과가 유의한지 살펴보기 위해 Bootstrapping

을 5,000회 실시한 결과는 Table 5와 같다. 분석결과, 문

제해결능력, 자아존중감, 사회성의 총효과는 Effect= 

.383, Boot S.E.= .029, t= 13.052(Boot LLCI= .325∼

ULCI= .441)로 나타났으며, 이는 95% 신뢰구간에서 0을 

포함하지 않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문제해결능력

은 사회성에 직접효과 Effect= .338, Boot S.E.= .035, t= 

9.793(Boot LLCI= .270∼ULCI= .406)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95% 신뢰구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문제해결능력과 사회성의 영향 관계에서 자아존중감

의 간접효과는 Effect= .045, Boot S.E.= .020(Boot 

LLCI= .007, Boot ULCI= .087)로 나타났으며, 이는 95% 

신뢰구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나 <가설 2>는 

채택되었다.

Path Effect
Boot 

S.E
t

95% C.I.

Boot LLCI∼ULCI

Total Effect .383 .029 13.052*** .325∼.441

Direct Effect .338 .035 9.793*** .270∼.406

Indirect Effect .045 .020 - .007∼.087

***p<.001

Table 5. Bootstrapping

4.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코로나-19 팬데믹을 겪은 청소년의 문제해

결능력이 사회성에 미치는 영향과 자아존중감의 매개효

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청소년의 사회성 발달을 

향상하기 위한 지원 방안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

다. 주요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의 문제해결능력은 사회성에 긍정적인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이 어떠한 어려운 

상황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자신이 문제를 해결하며 스스

로의 노력과 대처를 통해 극복방안을 찾을 수 있다고 생

각할수록 타인과의 관계형성이나 의사소통이 원활해지

고 리더십과 책임감도 향상되는 것으로 풀이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간호대학생의 사회성에 관한 분석에서 문

제해결능력은 셀프리더십과 의사소통능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밝힌 선행연구[19] 결과와 맥을 

같이 한다. 즉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향상되면 리더십

과 의사소통능력이 높아져 대인관계도 원만해지고 자신

의 요구 충족을 위한 환경 적응 및 변화의 과정을 능동적

으로 주도해 나갈 수 있는 사회성이 발달된다고 볼 수 있

다. 이를 통해 청소년의 문제해결능력은 사회성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이 확인됐다.

둘째, 문제해결능력은 자아존중감에도 긍정적인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분석에서 문제해결기술의 부족으로 인해 생활에서 일어

나는 사건들에 쉽게 제압되거나 미래의 성공에 대한 기대

감을 갖지 못해 낮은 자아존중감을 형성하게 된다고 밝힌 

선행연구[20] 결과와 유사하다. 특히 문제해결능력과 사

회성의 영향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요인임이 예측되었다.

셋째, 자아존중감은 문제해결능력과 사회성의 영향 관

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간접효과가 나타나 매개하

였다. 이러한 결과는 간호대학생을 중심으로 연구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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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문제해결능력과 자아존중감 및 사회성의 지표인 의

사소통능력과의 정적인 상관관계를 밝힌 연구[21]와 동

일한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또한 청소년의 자아존중

감이 사회성을 구성하는 지도성과 신뢰성, 자주성에 정적

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분석한 Kweon[16]의 연구 결과

와도 유사하다. 

이상의 연구 결과들은 청소년의 문제해결능력이 자아

존중감에 영향을 미치고 자아존중감은 사회성에 영향을 

미쳐 매개효과를 보이고 있음을 설명하고 있다. 이를 통

해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도 청소년의 문제해결능력

과 사회성 간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간접효과의 중요

성을 확인할 수 있다.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사회적인 만남이 제한되거나 

배제되는 상황에서 궁극적으로 청소년의 사회성 발달을 

위한 실천적 개입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코로나-19를 포함하여 사회적 교류가 제한된 상황을 경

험한 청소년의 문제해결능력을 증진하여 사회성을 길러 

주기 위한 프로그램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조

별 방탈출프로그램처럼 어떤 문제에 부딪혔을 때 조원들

끼리 탈출계획을 세워 협력해서 해결하게 되면 사회성의 

지표인 협동심이 길러질 것이다. 또한, 갈등 상황을 만들

어 청소년들이 긴장과 충돌을 해결하기 위해 실제적인 대

처 방법을 찾고 서로 의사소통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긍

정적인 의사소통 방법에 관한 시연을 강구하는 것도 고려

할 수 있다. 미로를 통과하는 프로그램이나 조별 퍼즐 맞

추기, 야간에 지도만 주고 집결 장소에서 만나는 담력 훈

련프로그램 등도 효과적인 개입 방식으로 추천할 수 있

다. 코로나-19 팬데믹 환경처럼 타인과의 만남이 배제되

는 상황에서 적은 인원이 만나 퍼즐을 맞추며 협동심을 

기르고 야외에서 담력 훈련을 하게 되면 자기조절 능력과 

근면성 및 사교성이 길러져 사회성 발달에 긍정적인 시너

지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둘째, 코로나-19 팬데믹 상황과 같은 고립된 현실에서 

청소년의 사회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공감능력과 자

기조절 능력을 기르는 것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분노조

절프로그램과 영화를 보고 영화 속 이야기를 서로 나누며 

토론하는 프로그램을 인터넷 매체나 특히 Zoom 회의를 

활용하여 운영하는 방식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 또

한 리더십과 자기 표현력 및 주장성 증진을 위해 웅변이

나 일일 반장 프로그램의 참여를 통해 사회성을 발달시킬 

수 있다. 나아가 책임감과 준법성을 위해 다양한 봉사활

동과 동아리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과 장치들을 마

련해야 할 것이다. 원만한 대인관계를 위해서는 사회기술 

훈련이 강화되어야 하며, 정부와 지자체 및 지역사회에서 

각 상황에 적합한 다양한 사회기술 훈련프로그램을 개발

하고 실행해야 할 필요가 있다.

셋째,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향상을 위해 자신을 사랑

할 수 있도록 스스로에게 보내는 정규적인 감사 편지 작

성 프로그램을 실행할 수 있다. 매일 감사의 마음을 통해 

자신을 사랑하고 만족감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또

한 SNS나 인터넷 환경에서 상호 존중할 수 있도록 청소

년의 눈높이에 맞는 디지털 사용 방법에 대한 에티켓 프

로그램을 개발하여 유튜브나 방송매체에 적극적으로 홍

보함으로써 교육효과를 높일 수 있다. 실제 온라인매체에

서 청소년들이 많은 문제를 양산하고 있어 이를 완화하고 

서로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할 수 있도록 사회와 지역사회

의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청소년의 문제해

결능력을 기르고 자아존중감을 높여주며 사회성을 증진

시킬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과 정책의 개발을 위한 

성인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도 요구된다.

본 연구가 안고 있는 한계점과 이후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의 자료는 특별히 코로나-19 시대에 집

중하여 청소년의 사회성 발달을 살펴보았기 때문에 본 연

구의 분석결과를 일반화하는 데 있어 한계가 있다. 후속 

연구에서는 코로나-19와 이후 사회성의 변화를 종단연구

를 통해 비교 분석함으로써 보다 일반적인 논의로 확장시

키는 작업을 진행해야 할 필요가 있다. 특히 본 연구에서 

다룬 문제해결능력이나 자아존중감, 사회성은 시간에 따

라 변화하고 그에 대한 생각도 바뀔 수 있기 때문에 변화

의 궤적을 통해 보다 풍성한 논의로 발전시킬 수 있을 것

이다. 

둘째, 본 연구는 한국청소년연구원이 조사한 2차 자료

를 활용했기 때문에 사회성을 설명하는 변수 선정에 있어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다. 사회성의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문제해결능력이나 자아존중감 같은 개인적 요인

뿐 아니라 가족요인 혹은 사회적 지지와 같은 요인들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추후 연구에서는 보다 다양하

고 확장된 변수 선정을 통해 심층적인 분석이 이루어지기

를 기대한다. 

셋째, 설문을 통한 양적 분석은 객관적인 현황 파악에

는 적합하나 인간의 보다 다양한 내적 상태나 태도, 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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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을 분석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과정의 변화나 흐름 등

의 미묘한 차이를 간파할 수 있는 대상자와의 보다 심도

있는 질적 연구방법을 통해 청소년의 사회성에 미치는 다

양한 영향요인을 도출하고 그 영향력을 분석함으로써 보

다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개입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넷째, 본 연구는 중･고등학생을 분리하지 않고 청소년

위 사회성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실

제 중학생과 고등학생의 사회성 발달과 인격 형성은 시기

별로 차이를 보일 수 있다는 점에서 이후 연구에서는 학

교급별 분리에 따른 비교분석을 통해 사회성 발달의 차이

가 어떻게 나타나는지에 관한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처럼 인간의 사회적 

관계가 축소되고 각 개인이 서로 고립되는 위기 상황에서 

청소년의 문제해결능력과 자아존중감 및 사회성의 관계 

검증을 통해 청소년의 리더십이나 책임감, 의사소통능력 

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특히 문제해

결능력이 저하되고 사회성의 발달이 자칫 위축될 수 있는 

상황에서 자아존중감이 청소년의 책임감이나 대인관계 

형성 등에 영향을 미치는 긍정요인임을 밝힘으로써 자아

존중감의 중요성을 확인하였다는 의의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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